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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hysical  practice,  mental  practice,  and  cross  education  using  serial  reaction 
time  (SRT)  in  the  non‐dominant  left  arm  of  right‐handed  individuals. 

Method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physical  practice  (n=8), mental  practice  (n=8)  and  controls  (n=8). 
They  did,  respectively,  physical  training  or  mental  training,  or  had  no  intervention  for  three  weeks.  Super  lab  4.0 
displayed  four  symbols  on  the  monitor  and  subjects  were  asked  to  push  the  matching  button.  Reaction  time  was 
assessed  pre‐  and  post‐intervention. 

Results:  Reaction  time was  significantly  lower  after  physical  practice  (p<0.05),  but mental  practice  did  not  significantly 
lower  reaction  time?  in  the  left  hand.  Also,  reaction  time was  not  significantly  lower  after  physical  practice  or mental 
practice  in  the  right  hand.

Conclusion:  Physical  practice  can  improve motor  learning,  but mental  practice  isnot  sufficient.  Also,  neither  physical 
practice  nor mental  practice  is  sufficient  for  cross  education  from  the  nondominant  to  the  dominant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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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운동학습이란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운동 기술을 습득

하고 동작의 부드러움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재활치

료의 한 부분으로서 운동기술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1 

운동기술은 학습이 되었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도 

내재적으로 학습될 수 있으며 운동학습을 통해 운동기술을 습

득하고 수행 능력이 향상되며, 세포 흥분성과 대뇌 피질의 활성

화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방법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3

운동학습 방법 중 정신훈련(mental practice)은 신체나 물체

의 움직임을 상상하여 실제적인 움직임 없이 수행기억을 통해 

내적으로 유발되는 특정한 동작을 상상하는 능동적인 처리과정

인 운동심상(motor imagery)을 훈련하는 것이다.4 정신훈련은 

움직임의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지전략을 향상시키고, 정신훈련만으로도 움직임과 

관련된 뇌영역이 활성화되어 실제훈련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5,6 그리고 Yue와 Cole7은 등척성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실제훈련 뿐만 아니라 정신훈련을 통해서도 근력

이 향상되어 정신훈련이 운동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Kua와 Kwak8은 하키 선수들에게 3주간의 정

신훈련을 실시한 결과, 수행력증진에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였

으며, 실제훈련군은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정신훈련군

은 근력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9 자유투 운동수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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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practice

Physical 
practice

Control p

Gender
(M/F)

2/6 5/3 3/5 0.414

Age 
(Mean±SD)

20.62±0.51 20.75±1.03 20.37±0.51 0.63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향상에 있어 정신훈련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10 운동수행에 있어 정신훈련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연속반응시간과제(serial 

reaction time task)를 이용하여 실제훈련과 정신훈련의 효과, 

그리고 우성손을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한 후 비우성손에 미치

는 교차훈련(cross education)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실제훈련

과 정신훈련이 운동수행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훈련

만이 반대측 손에서 교차훈련의 효과가 발견되었다.11 교차훈련

은 운동기술의 측간전이(interlateral transfer)로 편측 사지의 근

력, 기술, 지구력 훈련 등을 통해 훈련을 하지 않은 반대측 상

동 사지의 근력, 기술, 지구력 등의 수행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으로,9 반대측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12,13 Gentili 등14은 오른손이 우성인 자를 대상으로 속도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반응시간 측정과제를 이용한 실제훈련과 정

신훈련을 시행한 결과, 실제훈련과 정신훈련을 실시한 오른손 

뿐만 아니라 반대측 손의 운동수행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

고하였고, Park 등15은 외상성 뇌손상 후 협응력에 장애를 보이

는 오른손이 우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왼손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된 손 뿐만 아니라 반대측 손에서도 운동 수

행력의 증진을 관찰하였다. 

한편, 대뇌반구의 비대칭성 및 우성손의 위치는 인간의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Kawashima 등16은 우성손이 왼쪽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오른손 시지(index finger)의 반복적인 굴곡

과 신전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을 통해 뇌활성화를 관찰한 결과, 

왼손 시지의 움직임 동안 관찰된 뇌활성화 양상과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였고, 왼쪽 대뇌반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에, 오

른쪽 대뇌반구는 시지각 협응력이 필요한 추적과제에 편측화

(localization)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17 우성과 비우성 손에 따

라 움직임의 정확도와 수행 속도 등 운동수행능력 및 운동기능

에 엄연한 차이가 있고, 오른쪽과 왼쪽 대뇌반구의 신경회로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16-18 Farthing 등19은 오른손이 

우성인 자의 오른손 또는 왼손을 이용하여 최대 등척성 척측편

위 근력에 대한 교차훈련을 실시한 결과, 오른손을 이용해 근력

훈련을 수행한 집단에서만 왼손의 근력이 증가하여 교차훈련에 

의한 측간전이는 우성손에서 비우성손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Morton 등20은 오른손이 우성인 자의 오른손 또

는 왼손을 이용하여 공잡기 과제에서 운동기술의 측간전이가 양

방향으로 일어남을 보고하여 Farthing 등19의 연구결과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교차훈련 및 정신훈련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차훈련을 통한 측간전이의 방향성과 

정신훈련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고, 비우성 사지를 이용한 교

차훈련 및 정신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오른손이 우성인 정상인의 왼손을 대상으로 연속

반응시간과제를 이용하여 실제훈련과 정신훈련의 효과 그리고 

우성인 오른손에 미치는 교차훈련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실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Edinburg Handedness Inven-

tory 검사결과 우성인 손이 오른쪽 손이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

으며, 근골격계 장애 및 기형이 없고, 상지와 손에 통증 및 운

동제한이 없는 정상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본 연구와 유사한 실험에 참여한 자는 제외

하였고, 실험기간 중 손가락과 상지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동작

과 운동을 금지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실제훈련군, 정신훈련군, 

대조군으로 구분하였고, 세집단의 성별 및 연령에 차이가 없도

록 설계하여 8명씩 배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모든 연구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본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방법

운동학습 및 교차훈련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비우성손인 왼쪽손을 이용하여 연속반응시간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방법은 이전연구11와 동일하게 17인치 LCD 모니터를 포

함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모니터에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자극제공프로그

램(SuperLab 4.0, Cedrus, 미국)과 8개의 반응버턴이 있는 반

응패드(RB-830, Cedrus, 미국)를 사용하였다. 자극제공프로그

램은 모니터의 흰색바탕에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의 4가지 

동일한 크기의 둥근 도형이 모니터의 동일한 위치에 무작위로 

제시되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였고, 한 개의 자극이 제시

되는 시간을 2초로 제한하였다. 하나의 단위를 10회 반복하는 

것을 1세트(set)로 설정하였으며 총 3세트를 시행하여 총 30단

위 480회 자극이 모니터에 제시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자

는 팔걸이가 없고 등받이가 있는 고정된 의자에 편안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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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practice Physical practice Control p

Left

Pre-test 657.51±128.27a 557.74±70.99 623.68±112.45 0.236

Post-test 647.22±131.46 449.87±72.31b 618.42±107.11

Chang of reaction time 10.28±16.76 107.87±107.05 5.26±15.03 0.001c

Right

Pre-test 574.23±63.44 512.59±38.30 572.81±104.55 0.219

Post-test 568.02±65.80 507.51±35.86 564.48±106.00

Chang of reaction time 6.21±11.42 5.07±7.58 8.32±14.01 0.692
aMean±SD
bStatistically significance compare to Pre-test (p<0.05)
cStatistically significance for change of reaction time among the groups (p<0.05)

Table 2. Pre- and post reaction time in physical practice, mental practice, and control (unit: ms)

주관절을 90도 굴곡하고 상완을 체간쪽에 편안하게 늘어 떨인 

상태에서 연구대상자의 눈높이에 설치된 모니터를 응시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왼손 엄지(thumb), 시지(index finger), 

중지(middle finger), 약지(ring finger)를 각각 반응패드의 왼

쪽 4개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 버턴에 차례대로 올려놓은 다

음, 모니터에 “실험을 시작합니다”란 문구가 표시된 후 무작위

로 제시되는 둥근 도형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의 반응버턴을 가

능한 빨리 누르도록 사전에 주문하였다. 모니터에 자극이 나타

난 후 연구대상자가 반응패드의 버턴을 눌렀을 때까지의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총 3세트의 평균반응시간을 산출하여 분

석하였다. 모든 집단은 본 실험에 앞서 반응버턴의 위치를 인식

하기 위해 30초간 연습을 시행하였고, 실험전 검사와 실험후 

검사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연속반응시간과제에 대한 반응시간

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왼손을 검사한 후 오른손을 검사하였다. 

실제훈련군은 왼손을 이용하여 실험전 검사와 동일한 프로그램

의 연속반응시간과제를 하루에 30세트를 시행하였고, 정신훈련

군은 실제훈련과 동일하게 반응버턴위에 왼쪽 손가락을 올려놓

고 모니터를 주시하며 제공되는 자극에 실제 반응하지 않고 반

응버턴을 누르는 것을 상상하도록 주문하였고, 왼쪽 손가락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 손가락 근육의 수축을 방지

하였으며, 자극은 1초 간격으로 다음 자극이 제시되도록 설정

하였다. 실제훈련군과 정신훈련군은 일주일에 5일, 3주간 훈련

을 실시한 후 실험후 검사를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훈련기간 중 

어떠한 훈련도 시행하지 않고 실험전 검사 3주후에 실험후 검

사를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

실험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7.0을 이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로 설정하

였다. 카이제곱(X2) 검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집단간 성별 차

이를 관찰하였고, 크루스칼 월리스 검증(Kruskall-Wallis test)

을 통해 집단간 연령 차이와 왼손 및 오른손의 반응시간 차이

를 분석하였으며,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on sign rank 

test)을 통해 각 집단에서 실험 전후 자극에 따른 왼손 및 오른

손의 반응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집단에서 자극에 따른 왼

손과 오른손 반응시간의 변화량을 산출하여 크루스칼 월리스 

검증을 시행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

이 나타난 경우 맨 휘트니 검증(Mann-Whitney test)을 시행한 

후 본페로니(Bonferroni) 수정(p<0.0167)을 실시하여 사후검증

을 시행하였다. 

III. 결과

집단간 연구대상자의 성별 차이 및 연령 차이, 그리고 실험전 

왼손과 오른손의 반응시간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관찰한 결과,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2). 각 집단

에서 실험전후 반응시간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정신훈련군의 

왼손과 오른손, 대조군의 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실제훈련군의 

오른손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Table 2) 실

제훈련군의 왼손(p<0.05) 반응시간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관

찰되었다(Table 2). 각 집단의 실험전후 반응시간 변화량을 산

출하여 각 집단간 차이를 관찰한 결과, 오른손에서 집단간 통계

학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왼손(p<0.05)에서 집단간 

통계학적 유의성은 관찰되었다. 본페로니 수정을 통해 왼손의 

반응시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행한 결과, 정신훈련군과 

실제훈련군 사이(p<0.0167), 그리고 실제훈련군과 대조군 사이

(p<0.0167)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관찰되었으나 정신훈련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IV. 고찰

본 연구는 오른손이 우성인 정상인의 왼손을 대상으로 연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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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practice/Physical practice Mental practice/Control Physical practice/Control

Reaction time
Left 0.002* 0.328 0.000*

Right 0.574 0.442 0.645

*Statistically significance after Bonferroni correction (p<0.0167)

Table 3. P value for change of reaction time by Mann-Whitney test

응시간과제를 이용하여 실제훈련과 정신훈련의 효과, 그리고 

우성인 오른손에 미치는 교차훈련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

과, 실제훈련을 시행한 왼손에서 반응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단축되었고, 정신훈련군과 대조군의 왼손은 통계학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아 운동수행력 향상에 대한 정신훈련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오른손이 우성인 자의 오른손을 

대상으로 최대 등척성 척측굴곡력을 측정한 결과, 오른손의 경

우 실제훈련군에서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정신훈련군에

서 비록 뇌활성화 양상은 실제훈련군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실제 근력증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Farthing 등

9의 연구결과,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투 운동수행력 

향상에 있어 정신훈련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Yoo와 Yoo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화살던지기와 제자리멀리뛰기에

서 정신훈련만으로는 운동수행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Mendoza와 Wichman21 그리고 Chung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그러나 정신훈련이 실제훈련과 비슷한 운동학습 효과와 

뇌활성화를 일으키고,17,23 뇌의 재조직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7,18 정신훈련은 암묵적 및 외현적 속성을 가

진 모든 과제에서 운동학습이 이루어지고, 암묵적 지식의 습득

보다는 외현적 지식이 더욱 요구되는 과제에서 운동학습의 효

과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13 이와 같이 과제의 종류와 연구자

에 따라 정신훈련효과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으며, 우성과 비

우성에 따른 정신훈련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우성 

상지를 대상으로 과제에 따른 정신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비우성에서 우성으로 전이되는 교차훈련의 

효과를 관찰하였는데, 이전연구에서 오른손이 우성인 자의 오

른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실제훈련군에서만 교차훈련의 

효과가 관찰되었지만,11 본 연구결과 실제훈련군, 정신훈련군, 

대조군 모두에서 오른손의 반응시간 단축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아 교차훈련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Farthing 

등19은 편측훈련을 통해 근력이 증가되는 것에 비례하여 교차훈

련 효과도 증가한다는 주장24에 따라 우성손이 오른손인 대상자

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왼손의 훈련으로 교차훈련의 효과가 증

가할 것이라 가설을 세우고 왼손군, 오른손군, 대조군으로 나누

어 최대 등척성 척측굴곡력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훈련을 시행한 경우 왼손과 오른손 모두 근력이 증가하였고 오

른손군의 왼손에서 교차훈련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왼손군의 

오른손에서 교차훈련의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오른손이 우성인 자의 오른손을 대상으로 

최대 등척성 척측굴곡력에 대해 정신훈련을 시행한 결과, 정신

훈련이 근력증가에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훈련에 대

한 교차훈련 역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Farthing 등9의 연구

보고, 그리고 동적 손뻗기 움직임(dynamics of reaching move-

ment)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성에서 비우성으로 교차훈련에 

대한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비우성에서 우성으로 교차훈련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Criscimagna-Hemminger 등25의 주

장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교차훈련이 양방향으로 전이

될 수도 있고,20 운동기술은 어느 방향으로도 측간전이가 일어

나지 않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26,27이 발표되었다. 좌측 대뇌반

구는 단순한 반복적인 동작에, 우측 대뇌반구는 시지각 협응력

이 필요로 하는 추적과제에 편측화 되어 있고,17 수행하는 손과 

과제에 따라 대뇌반구의 활성화가 다르게 나타나며,18,25 동일한 

과제라도 과제의 내용에 따라 전이의 방향은 다르다고 주장하

고 있다.28,29 Criscimagna-Hemminger 등25은 이러한 것은 과

제에 따라 교차훈련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며, 동적 손

뻗기 움직임의 학습에서 우성 상지 훈련시 우성 대뇌반구에서 

적응이 일어나 비우성 상지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지만, 비우

성 상지는 직접적인 움직임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며, 훈련을 

통해 비우성 대뇌반구의 적응이 일어나더라도 과제 수행과 관

련된 우성 상지의 움직임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Farthing 등19은 과제의 복잡성과 숙련도, 그리고 오른손이 

우성인 사람의 왼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교차훈련에서 운

동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결과들은 우성 대뇌반구가 비우성 상지를 효과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나 비우성 대뇌반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보다 오른손에서 더 큰 교차훈련 효과

를 유발시키고,30 측간전이는 숙련되지 않은 운동기술이 우성손

에서 비우성손으로 전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은25,29,31 본 연구결

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 전후 반응시간 변화량을 산출하여 집단 간 비

교한 결과, 비우성인 왼손의 경우 실제훈련군과 정신훈련군 사

이에서, 그리고 실제훈련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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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으나, 정신훈련군과 대조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연속반응시간과제의 반응시간을 단축시

키는데 실제훈련만이 효과가 있고 정신훈련은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운동학습에 있어 실제훈련이 정신훈련보

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8,9,32 그러나, 정신훈련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조군과 달리 실제 수행 시와 비슷한 대

뇌피질 흥분성의 촉진이 나타나며,33-35 양궁선수를 대상으로 정

신훈련이 장거리 양궁의 기록향상에 효과적이다는 연구보고36는 

정신훈련이 실제훈련과 유사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시사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대

부분의 연구는 우성 사지를 이용한 정신훈련 및 교차훈련의 효

과에 대해 이루어졌고 비우성 사지를 이용한 정신훈련 및 교차

훈련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른손이 우성인 정

상인을 대상으로 교차훈련을 시행한 이전 연구결과와 종합하면, 

우성손을 이용한 실제훈련군과 정신훈련군에서 반응시간 감소

가 나타났고 실제훈련군에서만 교차훈련의 효과가 관찰되었

다.11 그리고 비우성 손을 이용한 실제훈련군에서만 반응시간의 

감소가 나타났고 정신훈련군에서는 반응시간의 감소가 나타나

지 않아, 비우성손을 이용한 정신훈련에서 반응시간 단축 및 교

차훈련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실제훈련군에서 교차훈련

의 측간전이 방향은 우성에서 비우성 방향으로만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신훈련군 대상자의 정신집중정도를 확인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지만 향후 뇌파검사(EEG)를 이용한 정

신집중력을 검증하고 정상인과 신경학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

게 PET, fMRI를 이용한 정량화된 측정을 통해 뇌활성화 변화

를 알아봄으로써 실제훈련과 정신훈련이 과제의 난이도, 우성

과 비우성의 차이에 따른 운동학습 효과 및 교차훈련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오른손이 우성인 자의 왼손을 대상으로 연속반응시

간과제를 이용하여 실제훈련과 정신훈련의 효과를 비교하였고, 

우성인 오른손에 미치는 교차훈련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우성

인 왼손의 반응시간은 실제훈련군에서 반응시간의 감소가 나타

나 운동수행력이 향상되었고, 정신훈련을 통한 비우성손의 운

동학습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른손의 반응시간은 실제훈

련군, 정신훈련군, 대조군 모두에서 실험 후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아 정신훈련과 실제훈련을 통해 비우성손에서 우성손으로 교

차훈련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임상에서 정신훈련 및 

실제훈련을 이용한 환자의 치료적 중재를 선택함에 있어 비우

성 사지를 이용한 교차훈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지만, 향후 다양한 조건에서 비우성 사지를 이용한 정신

훈련과 실제훈련의 교차훈련 효과 및 뇌 활성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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